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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주목하는 권창훈

최근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맹활약

하는 권창훈(23디종)이 유럽 빅 리그 팀

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대중 일간지 더선

인터넷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국

가대표 에이스 손흥민(26)이 뛰는 잉글랜

드 토트넘은 이달 20일 디종과 리옹의 프

랑스 리그앙 경기가 열린 디종의 홈 경기

장에 스카우트를 보냈다

더선은 손흥민이 성공을 거둔 이후 같

은 한국 선수인 권창훈이 토트넘의 주목

을 받고 있다며 토트넘이 권창훈을 보려

고 스카우트를 파견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창훈은 이달 14일 낭트와의 리그앙 경

기의 동점 골까지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펼치는 등 올 시즌 리그 9골을 기록 중이다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지난해 1

월 디종 유니폼을 입고 프랑스 무대에 진

출해 20162017시즌 후반기 적응기를 거

친 그는 처음으로 한 시즌을 온전히 소화

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팀에서도 지난달 북아일랜드와의

평가전 선제골로 모처럼 골 맛을 보는 등

공격진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모습은 유럽 다른 리그 팀들의 시

선을 끌고 있다 토트넘 이전엔 특히 독일

구단들이 스카우트를 보내는 등 관심을 표

현한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역지

인 베스트도이체 차이퉁은 디종리옹 경

기에 토트넘뿐만 아니라 독일 분데스리가

의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스카우트도

권창훈을 보고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권창훈은 날개와 공격형 미

드필더 모두 설 수 있다고 소개하며 또 다

른 분데스리가 팀인 프라이부르크도 상당

기간 권창훈을 주목해왔다고 덧붙였다

권창훈은 디종과 2020년 6월까지 계약

이 남아있다 입단 당시 알려진 이적료는

120만 유로(약 16억원)였다 연합뉴스

3경기 연속골등맹활약

독일등빅리그팀관심

토트넘도스카우트파견

5골을 몰아친 프로축구 광주 FC가 2018

K리그2 8R 최고의 팀으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2018 K리그2

8라운드 5경기를 평가한 결과 광주를 베

스트 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멀티골 활약을 펼친 나상호가 최고

의 선수인 MVP에 선정됐고 김정환안

영규박요한은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

다

광주는 지난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린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전후반

총 5골을 몰아치며 홈첫승을 50 대승으

로 장식했다 광주의 5점 차 이상 승리는

2012년 6월 23일 전남전 이후 2129일 만의

기록이다

주인공은 역시 나상호였다

나상호는 전반 1분 팀의 선제골을 기록

한뒤 34분 상대뒷공간을허무는돌파로

페널티킥 파울을 얻어냈다 후반 4분에는

팀의승리를 자축하는쐐기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다

연맹은 나상호를 MVP로 선정하며 빛

고을슈퍼루키나상호가 득점 행진의 시작

과끝을 장식하며 광주의 50 대승을 이끌

었다고 평가했다

나상호와함께멀티골을 기록한 김정환

과 안정적인 수비로 3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끈 안영규 박요한은 베스트11의 영예

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5골 폭발 광주FC 8R 최고의팀선정

광주 효동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가

처녀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

지하는 등 광주지역 핸드볼 꿈나무들이

기량향상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유석우)는 최

근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73회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 초등부 경기에서 여

자부에 출전한 광주 효동초 핸드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남자부에서는 농성

초 핸드볼부가 3위에 입상했다고 밝혔

다 <사진>

광주지역 초등부 핸드볼팀은 그동안

광주시핸드볼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

에꾸준히 훈련에 매진해 온 결과 처음으

로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만족스러운 결

과를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은 대회

를위해묵묵히 훈련해준선수들이 대견

스럽다며 광주를 대표할 꿈나무들이

앞으로도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효동초여자핸드볼첫출전전국대회서준우승

핸드볼협회전폭지원성과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이끄는 최강희

(59사진)감독이강원FC와의 주중 경기

에서 K리그의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25일 오

후 8시강원도춘천송암타운에서강원과

2018 K리그1 9라운드 원정경기를 벌인

다

K리그통산 210승으로 김정남 전울산

감독과 최다승 타이기록을 보유한 최강

희감독이 강원전승리를 지휘하면통산

최다승(211승)이라는금자탑을세운다

전북은 올 시즌 6연승 행진으로 7승 1

패(승점 21)를 기록해 2위 수원 삼성(승

점 17)을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하고 있

다 강원과의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지난

해 4경기 연속 무패(3승 1무)를 포함해

통산 12승 1무 2패로 크게앞서 있다

지난 2005년 전북의 지휘봉을 잡은 최

감독은 이후 5차례 K리그 우승과 한 번

의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 2차례 아

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을 지휘하며 K리그 명장 반열에 올랐

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잠시 자리를 비

웠던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20승이상을 수확했다

지난 시즌에는 K리그 정상을 탈환하

면서 2009년과 2011년 2014년 2015년

우승에 이어 전북이 K리그 최강 클럽임

을증명했다

K리그 5차례 우승은 박종환(1993

1995년) 차경복(20012003년이상 성

남) 감독의 세 차례 우승을 뛰어넘는 최

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만 58세 5

개월 26일에 200승을 달성해 김호(63세

5개월 17일) 김정남(만 65세 7개월 2일)

감독을 앞섰다 또 402경기 만에 200승

(106무 96패) 고지를 밟아 500경기 넘게

치러 200승을 이룬김호 김정남 두감독

을추월했다 연합뉴스

최강희감독 K리그새역사쓴다

내일강원전서 최다 211승 도전

권창훈


